CENTRE EVANGELIQUE 2008를 돌이켜 보면서...

11월 16-18일 파리 동부 Lognes에서 열린 유럽 불어권 복음주의 연합모임 Centre évangélique 2008이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이번 연합모임의 특징은 « 타종교권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란 주제가 의미하듯이 회교문화, 유대문화, 탈기독교화된 유럽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전파에 헌신한 다양한 증인들의 삶과 사역이 소개되었다. 특히 중동아랍선교회 회장이며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천명이 넘는 신도가 모이는 교회 사역을 하며, 아랍권에 수십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유셉목사의 증언은 감동적이었다. 그가 이룬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간직하고, 현실에 자족하지 않는 거룩한 불만감을 품고, 믿음, 동역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자하는 자세에 기인한 것이였다. 참석한 모든 회원들은 삼삼오오 그룹을 맺고 합심기도하며 각자의 삶과 사역을 축복기도하는 모습엔 은혜가 차고 넘치었다. 타문화 타종교권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자들간의 원탁회의에선 편견보다는 이해, 침묵보다는 대화, 말보다는 행위, 제도보다는 만남의 관계를 갖는 것이 타문화 타종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세임을 확인하였다.  

Centre Evangelique에선 매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경공부 시간이 깊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는 캠브리지대학에서 요한복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복음주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시며, 40권이 넘는 저서를 저작한 도널드 카슨교수가 초대되었다. 그의 두 강의 – 십자가의 아이로니 (마태 27장), 부활의 증인 (요한 20장) –는 복음의 정수를 심도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헤친 명강의였다. 십자가 상에 나타난 4가지의 진리의 이이러니를 규명하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성찰을 하게끔 인도했으며, 도마의 고백 상에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왜 우리에게도 명확한 신앙고백이 되어야 함을 깨우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Centre Evangélique에서는 불어권에서 현지인 사역을 하여온 한국인 출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는 일부 목회자들도 참석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한국교회와 유럽 프랑스 현지 교회와의 대화, 만남,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 아마도 먼저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300명이 넘는 현지 목회 및 선교 지도자들, 185개 이상의 각종 단체 – 신학교, 출판사, 선교단체, 찬양단체, 교단 등 – 들이 참여한 프랑스에서 보기 드문 이번 연합모임이 프랑스와 불어권 유럽에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씨앗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2009년 다음 모임을 벌써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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